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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기 접어든 플랜트시장”
°화학플랜트 신·증설 추이

°엔지니어링산업

°해외 플랜트시장

°해외 화학 프로젝트

한국의 석유화학산업과 엔지니어링산업은 불가분의 함수관계에서 9 2년이라는 전환기를 맞아 긴밀한

구도의 틀이 해체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은 그동안 석유화학플랜트에 대한 설비투자의 집중과 둔화를 통해 성장의 기폭에 영

향을 받아왔지만, 향후의 진보와 산업고도화는 당분간일지라도 정유산업과 정밀화학산업의 설비투

자 동향에 주시하며 운신해야할 국면에 이르게 됐다.

이같은 내수시장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글로벌화된 세계 플랜트시장으로의 진출과 수주확대에 다각

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또다른 변수와 묘수로 부각되어 있다.

최근에 당면한 시장축소(협소)의 난제를 해소키 위해 엔지니어링기업들은 사업다각화와 R&D, 사업

수행체제의 고도화,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경영전략으로 설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기업의 체질전환을 위한 노력은 미진하기 짝이 없다.

기득권적 요소에 얽매이는 엔지니어링기업의 안일한 사업적 위상은 한국의 화학산업과 개별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재검증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수주 및 수행을 위한 시장파악의 불확실성은 해외 뿐만이 아닌 자신들의 안방인 국내에서도 비

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이라는 다원적 경쟁의 장에서도 떠밀리고 있다.

따라서, 플랜트 엔지니어링산업에 있어 최근의 여건과 대내외적 사업요소들은 자생력을 시험받기에

충분한 것들이다.

한국·동남아·중국·동유럽·서유럽·중동·중남미 등 세계의 플랜트시장은 넓고, 그속에 있는 엔

지니어링기업은 해야할 일도 많다.

우선, 스스로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최적의 형태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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